
[현장] 루이 비통 코리아의 '아트 토크'에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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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3일 루이 비통 코리아의 첫 번째 ‘아트 토크(-
Louis Vuitton Art Talk)’가 열렸습니다. ‘아트 토크’는 2006년 
영국에서 처음 시도되었는데요. ‘대화’를 매개로 예술가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고 즐기고자 루이 비통에서 마련하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앞서 영국에서 개최된 ‘아트 토크’ 시리즈에는 바네사 
비크로프트, 디노스&제이크 채프먼, 샘 테일러우드, 아니쉬 
카푸어가 참여했구요. ‘루이 비통 미국 아트 토크’에는 리처드 
프린스와 자비에 베이앙이 함께 했습니다.
한국에서 열린 첫 번째 ‘아트 토크’의 주인공은 바로 김혜련 
작가입니다. 진행자는 전 조선일보 미술담당 기자를 지낸 이규현 
씨구요. 루이 비통 본사에서 약 1시간 가량 진행된 ‘아트 토크’에서 
진행자 이규현 씨와 김혜련 작가는 ‘모란과 눈물’이라는 주제로 
작품에 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art in culture가 이 특별한 
대화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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